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지원심의 총평

ㅇ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ㅇ 회의일시 : [1차]2019년 5월 3일(금) 16:00~19:00 /[2차]2019년 5월 10일(금) 14:00~19:00

ㅇ 회의장소 : [1차]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차]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지원심사는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이 1차로 서류

심사를, 2차로 PT 및 인터뷰 심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그 결과 극작부분에서 3명, 연

출부분에서 3명이 최종 결정되었다.(참고로 올 해는 극작에서 21명, 연출에서 35명이 지원하

였으며, 1차에 극작에서 5명, 연출에서 7명이 선정되었다.) 

 서류심의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지원 서류를 토대로 이루어 졌으며, 인터뷰심의는 지원자가 

제출한 업적물과 공연기록을 토대로 PT발표와 인터뷰를 병행해 진행되었다. 극작부분은 그

동안 쓴, 공연된 희곡들을 읽고 분석하였고, 아카데미에서 하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를 확인

하고 여기에 보탰다. 연출부분은 공연 영상 및 연극 활동, 연출 경력, 연출한 작품의 내력과 

아카데미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 등을 참조하였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 가운데, 이렇게 '친절한', '정성을 다하는' 지원프로그

램은 드물다. 이 지원사업은 젊은 극작가와 연출가들을 선정해서 멘토와 함께 희곡쓰기와 

연출하기를 이끌어 가고, 이에 필요한 바를 지원하는 그야말로 자료조사에서 공연에 이르기

까지 올라운드 형, 책임형, 완성형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정된 작가와 연출가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바를 가지고 자료조사와 창작준비, 중간발표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좋은 

극장공간에서 발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렇다고 이 지원프로그램이 선정자들에

게 많은 약속을 전제로 실현과 의무형 평가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재형 

의무 지원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최종 평가는 지원자 스스로가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지원대상자들은 지원에 힘입어 자신들의 전문적 수업시대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큰 자유와 적당한 의무가 적절하게 혼

합되어 있는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류심사의 기준은, 지원자의 작업태도, 의도, 계획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

것은 작업의 연계성, 작업의 참신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했다. 대체적으로 시의적인 주제가 많

았다. 치매, 낙태, 역사문화재의 환수 등. 이런 주제들은 지원대상자들이 젊은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띄게 보였다. 연출 부분에서는 새로운 표현 형식, 연극 언어의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원한 이들은 이런 주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극적 환원, 연극적 

발언 등을 이어가려고 했다. 다만 서류 심사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평가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기록들과 2차 

심사 전에 제출된 희곡 및 연출영상을 확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3. 인터뷰 심사의 기준은, 제출한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이 큰 자리를 차지했다. 지원자들



의 구체적인 발표를 듣고, 심사위원들은 질문을 이어갔는데, 이를 통하여 작가의 의도, 창의

성, 작품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했다. 극작 부분에서는 글쓰기의 고전적 형식, 그러니까 글과 

말을 통한 전언을 중요하게 여기는 작품들이 있었고, 연출 부분에서는 관계, 가면, 이머시브 

형식과 같은 연극의 사회학적 역할을 말하고 오늘날 현대 과학과 연극의 변화를 말하는 새

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작품과 지원자들도 많았다. 연극은 분명 그 시대의 산물일 터인데, 이 

두 가지 연극언어 즉 말과 표현의 다양성은 이번 심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심사위원

들은 말을 다루는 극작과 연출부분에서는 말의 진정성, 말의 구조, 말의 소통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갔다. 과학기술과 연극표현의 확대, 관객 주도형 연극 등 표

현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극작과 연출 지원대상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의 반복

인지를 경계했고 그 다양성이란 이름 아래 연극성, 삶과 연극의 진정한 관계를 무시하지 않

도록 심사했으며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4.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연극하는 젊은 작가와 연출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프로그램

이다. 이들의 희곡작품과 연출한 공연들은 아직 성글기만 하다. 이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분들은 무엇보다도 많은 선배 작가와 연출가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선배 작가

들의 실천과 자신들의 작업을 비교하고,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다 성숙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한 단계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 이상 나아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적극

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연극은 만남을 전제로 한 예술인데, 창작하는 작가와 연출가에 

있어서 자신들이 존경하고, 함께 하고 싶은 선배 작가와 연출가들과 공부, 협업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되지 못한 작가와 연출가들도 더욱 정진하

기를 기대한다. 좋은 연극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연극예술의 원칙을 언제나 가슴 

속에 담아두기를 기대한다. 공공지원금의 가치를 잊지 말고, 성숙한 예술가들로 우리들 앞에 

우뚝 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

   


